히바라 호수

　히바라 호수는 넓이 10.7㎢에 달하는 반다이 고원 최대의 호수이며, 1888년의 반다이산 분화 시에 형성되었습니다. 분화 후에 발생한 암설 사태는 마을을 완전히 파괴해 계곡을 막아 약 300개의 호소가 형성되었습니다.
　히바라 호수 북쪽에는 분화를 버텨낸 오야마즈미 신사의 도리이가 있습니다. 동일한 신사의 다른 도리이는 호수에 가라앉아 버렸지만 수위가 내려가면 물 위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히바라 호수 여기저기에 있는 작은 섬들은 분화로 인한 화산성 퇴적물로 형성되었습니다.
　히바라 호반은 캠프장으로 인기가 있으며 물가에는 여러 곳의 캠프장이 있습니다. 히바라 호수 주변에는 작은 길이 부분적으로 있어 걷기나 자전거 타기에 최적입니다. 4월 말~11월 말에는 모터보드나 카누, 수상 자전거를 빌려 호수를 즐길 수 있습니다. 호수가 어는 겨울에는 빙어 얼음낚시가 인기입니다.
